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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부의 자세

질문 요즘 유튜브를 통해 대행 스님의 법문

을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거

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모든 걸 주인공

에 맡겨 놓는다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요. 그렇다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는 가정에서나 도량에서나 자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차원에서 생

각을 하지 남의 차원에서는 좀체 생각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거

죠. 내가 좀 더 그 도리를 이해를 하고 그쪽 

방면으로 한번 서 보는,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내가 서 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마음

이 됐다면 남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

을 하게 되는 자비심이 생겨서 가정도 조화를 

이루고 또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죠. 인간

이 살아나가는 데, 부부가 만나서 사는 데도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마는 사람 사는 게 그

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러고도 생활에 의해서, 자기 인연에 의해

서 천차만별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정치인

이면 정치를 하고 말입니다, 뭐든지. 내 몸도 

복잡다단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폐

허가 되면 또 한쪽이, 즉 말하자면 공장장이 

폐업을 하고 파업을 일으킨다면 몸 전체가 기

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복

잡다단하고 모든 생명들이 내 몸 안에 형성이 

돼서 한 사람의 선장으로서 마음을 먹게 돼 

있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데다가 가

정도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

나가는 사회도 복잡다단합니다. 세계는 물론

이거니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보배

를, 우리가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

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에 

참견하지 말고 주변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

도 남을 탓을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

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놨을 때, 주인공에다 모

든 거를 놨을 때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되고 

그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

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런다면 공부하는 거는 틀

려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벌어

져 가지고 싸움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몽땅 떼야 되겠습

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을 둘로 보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

고 모든 것을 나로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사

람이 말하는 거는 깨달은 대로의 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비다’ 이런 거 말입니다. 왜? 그건 무명을 

치고 옷만 벗겼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욕이 아니라 자비가 될 수

도 있거든요. 답답하면 욕을 한마디 해 놓고

선 그 사람 마음의 근본을 건지려고 무척 애

를 쓰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남의 속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생

각대로 막 해 버리는 그런 습이, 여러분이 다

는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습관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도 급자

기 닥쳤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

자기 닥칠 때에 한번 찔러 보면 영락없이 예

전의 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체 만법에 의해서 마음

의 보배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코드

라면 큰 거를 쓰려면 큰 코드 하나에, 마음을 

먹을 때 ‘나는 모터를 돌리겠다.’ 하고 코드

를 꽂으면 모터가 돌아지고 ‘난 냄비에 찌개

를 끓이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찌개가 끓

여지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

주의 섭리나 이 세계의 섭리나 나라의 섭리나 

가정의 섭리나 복잡한 몸의 섭리나 모두 똑같

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

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니 부처니

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색에 끄달리

지, 욕심에 끄달리지, 말에 끄달리지, 나에 끄

달리지, 모두 끄달리다 보니깐 아예 그냥 철

통같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

음에 의해서 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을 먼

저 하는 것은 사법이고 정법이 아니다’ 이렇

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이

든 사법이든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놔 버려

야 됩니다. 놔 버리고서 자기가 한생각을, 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서 

무심히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편리하게 살

아나가듯이 큰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

든 스스로의 자기 한생각에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좋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

니다.  

그저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 좋게 탁 내던

질 때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을 좋게 

내 주기 위해서 한번 찔러 볼 수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번 말을 푹 찔러서 남의 부아를 

훌렁 뒤집어 놨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떨

까 하는 것도 한번 해 봄으로써 거기에선 한

마음의 도리에 큰 공덕이 갈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랬을 때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도 속이 뒤집어지게 남한테 말을 해 주는 거

는 그것도 자비다 이겁니다. 그, 왜? 모르는 

사람이 뒤집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

아가지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속을 뒤집

어 놓는 거는 그건,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뜻

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

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참견을 안 

하되 참견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닥친 

참견은 해야지요. 이 도량에서도 만약에 뭐가 

잘못 돌아간다 이럴 때는 자기 생각에, 주인

공에 맡겨 놓고 돌아가게 해야지, 이걸 말로 

발설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

떻고 이런다면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바깥으로 더 커지죠. 

이런 건 다 놔 버리고 자기한테만 오로지, 

자기 주인공한테만 맡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

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걸 

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거슬

린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거슬립니까? 

그런 거를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끝없는 

옛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습을 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항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항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

복을 받고 내가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받

는 사람도 나요, 항복을 하는 사람도 나다 이

겁니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십이

상이 구족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대로 산 부

처다 하는 겁니다. 산 보살이다, 산 법신이다 

자기가 잘 안다고 뻣뻣이 굴지 말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순응하라

☞ A34면으로 계속

그림·최주현

2023년 5월 24일(음 4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제 1437 호

A33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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